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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고 환율도 안정"
… 금융株 신고가  -매경
반도체 랠리서 소외받던 금융 이달들어 외국인 
매수에 회복, KB금융 외인지분율 80% 돌파 
올해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랠리에서 소외됐던 은행주들이 원화값 상승과 금리 인상 효과로 반등하고 있다. 16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금융지주 주가는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KB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1.42%

	코스피
	8,726.60
	+180.62

	코스닥
	1,018.68
	-15.35

	선물(9월)
	1403.10
	+27.10

	원/1달러
	1,508.30
	-6.90

	엔/1달러
	  160.40
	0.00

	회사채(3년)
	4.34
	-0.02





통화량 한달새 25조 증가  -매경
“반도체 기업 돈 넘치고 개미들 실탄 쌓아놓고”, 지난 4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4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 기준)는 415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5조3000억원(0.6%) 증가했다. 증가 폭은 올해 1월(27조7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한 달 새 13조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에 예금 수요가 급증했던 이후 최대 증가 규모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기업들의 예치 자금이 늘면서 전월 1조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외화예수금, 발행어음 등이 포함된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식시장 투자 대기자금 유입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다.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16조1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7조원 증가했고 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정부 역시 소폭 늘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6000억원 감소했다.




































































상승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역시 각각 
1.04%, 2.09% 상승했다. 올해 들어 은행주 주가
는 반도체는 물론 다른 금융주에 비해 부진했다. 
KRX 반도체지수가 연초 대비 180% 상승할 때 
KRX 은행지수는 30%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
간 증시 활황으로 거래대금이 늘고 머니무브가 
나타나면서 KRX 증권지수는 66% 상승했다. KRX 
보험지수 역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보유지분 가치 상승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며 66
% 오른 것에 비하면 은행주는 코스피 상승률에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이달들어 돌아온 외국인들
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의 물꼬를 텄다. 은행주
는 원화값이 하락하면 위험가중자본(RWA)이 높
아지면서 주주환원의 지표가 되는 보통주자본
비율(CET-1)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환율 시기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지난 주말부터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안정되면서 외
국인 자금 유입이 시작돼 이달 들어 KB금융, 
신한지주 등은 14% 상승률을 보였다.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
소된 것도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최근 5월 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금융지주
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자산시장 
호조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5월 대출은 
전월 대비 17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신규 발행 부담이 늘어나며 기업대출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여신은 물론 은행의 수신까지 수시입출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최근 들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 더 오르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출을 위한 자금 조달은 기업들의 저원가성 수신 중심으로 충당된 만큼 은행은 대출 성장과 순이자마진 회복 모두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최근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80%를 돌파했다. 다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지난 2월 말 고점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일본중앙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15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를 올렸다. 반도체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1% 오른 872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상승의 영향으로 SK그룹 시가총액이 2015조원을 기록해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하닉 덕분에 드디어” SK그룹 시총 2천조 돌파
… 삼성그룹 뒤 바짝 추격  -매경
SK그룹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반도체발 순풍에 힘입어 2000조원을 넘어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SK그룹 상장사 19곳의 시총 합산 규모는 2019조6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과 비교해 2.51% 늘어나면서 증권시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기록적인 시총 달성의 일등공신은 SK하이닉스였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주당 238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4.11% 상승한 수치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은 1697조6570억원으로, SK그룹 전체 시총에서 SK하이닉스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육박한다.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주가가 치솟은 영향이다. 이외에도 SK스퀘어 198조695억원, SK 48조7943억원, SK텔레콤 21조5005억원, SK이노베이션 19조184억원 등이 증시를 주도했다. 
SK그룹 상장사 시총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가량이다. 그룹별 시총 1위는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 상장사 18곳의 시총을 합산하면 2552조3160억원에 달한다. 전 거래일 대비 1.81% 확대됐다. 삼성그룹 상장사 시총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코스피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시총은 2005조2736억원이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총 2000억원을 달성했다. 그 뒤를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343조5980억원), LG그룹(234조5050억원), HD현대그룹(189조990억원), 한화그룹(153조6580억원) 등이 쫓고 있다.

日, 31년 만에 기준금리 年 1% …엔캐리 청산은 없었다  -연합

살아날 기미 안보이는 중국 내수시장, 중국 소비 코로나 이후 첫 감소  -매경
5월 소매판매 전년比 0.6% 뚝, 1~5월 고정투자도 4.1% 감소
산업생산·수출은 호조세 보여

해남에 9.8GW 태양광 기지… 구윤철 “솔라시도, AI·에너지 융합 거점으로” -연합
재경부,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 시동

中企 빚 갚아주다… 신보가 떠안은 빚 4조 넘었다  -한경
'코로나 청구서' 현실로…대출부실 연쇄 충격
구상채권액 19% 늘어 역대 최대, 일반보증 부실률도 9년만에 최고

안쓴 마통한도만 53조…빚투 사각지대 되나  -연합
전체 마통 한도 96.5조 달해, 사용된 금액은 44.9% 그쳐

증  권


최태원의 '빅픽처'…SK하닉, 100조 역대급 주주환원  -한경
자사주 매입·배당…신주발행 따른 주주 불만 불식
몸값 재평가 '자신감'…목표주가 500만원도 등장
SK하이닉스가 올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는 동시에 대규모 주주환원책으로 기업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투자은행(IB) 및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 4분기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 등을 포함해 100조원 안팎의 주주환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주식의 2%대 초반 물량으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 물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ADR 상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현금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전체 주식의 2.1%) 규모는 각각 2조1000억원, 12조2000억원으로 총 14조3000억원이다. 당시 전체 영업이익은 47조2063억원이었다. 올해 예상 연간 영업이익이 250조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주주환원 규모는 작년보다 최소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SK하이닉스의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최소 7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ADR 상장 이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내용의 주주환원책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과 반도체 시설 투자의 배경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과 잉여현금흐름(FCF) 창출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SK하이닉스가 다음달 신주 발행을 통한 ADR 상장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신주 발행으로 최대 40조원대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자금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밸류업 정책에 ‘역대급’ 부응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주주환원 카드를 꺼내 든 가장 큰 배경은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통 큰 배당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주환원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SK는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주주환원책은 최 회장의 지배력 방어와도 맞물려 있다. 최 회장은 SK㈜→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신주를 발행하면 현재 SK스퀘어가 들고 있는 SK하이닉스 지분(20.5%)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병행하면 SK스퀘어의 보유 지분이 오히려 21%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당근책 성격도 짙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ADR 발행 과정에서 통상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유통 주식 수를 늘려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하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다. 그러나 상장 직후 대규모 주주환원에 나서면 지분 희석 우려를 상쇄하고 오히려 주가를 부양하는 호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목적은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메이저리그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재평가받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배당까지 더하면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가치 재평가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1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과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을 뛰어넘는 영업이익 창출력을 갖췄지만, 주가수익비율(PER) 멀티플은 훨씬 낮게 평가받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대만 TSMC, 엔비디아와 같은 선상에서 제대로 된 인공지능(AI) 컴퍼니로 평가받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GTC 2026’에서 “한국 주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주주에게도 노출될 수 있어 더 세계적인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약 40조원)은 천문학적인 반도체 시설 투자에 속도를 내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이달 초 대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5년 내 웨이퍼 생산능력을 두 배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 4기를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2021년 추산 당시 128조원 수준에서 총 600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기 투자를 위한 자금 수혈이 절실하다.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AI 반도체 시장 패권 강화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경쟁사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HBM4를 둘러싸고 성능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다소 밀리며 1순위 공급망 지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통해 재빨리 설비 확충에 나서 폭발하는 AI 메모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위 자리를 수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달 중복상장 금지 앞두고 알짜 품은 지주사에 '눈길'  -매경
자회사 IPO 일반주주 동의 필수, 대신證 "재무건전성 중요해져"
SK·두산·HD현대 매수 의견
국내 주요 지주회사들을 바라보는 증권가 시선이 이르면 오는 7월 중 시행될 자회사 중복상장 원칙 금지 규제로 인해 달라지고 있다. 그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쪼개기 상장)이 제한되면서 핵심 자회사의 사업 역량이 외부로 분산되지 않고 모회사 기업가치에 온전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증권은 16일 국내 주요 지주사 모두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SK(88만원), HD현대(41만원), 두산(222만원), 한화(16만3000원), LG(13만원), CJ(26만원), 효성(30만원) 등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했다.
중복상장 규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의 실질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대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별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중복상장 규제는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전환하며 예외 허용의 핵심 요건으로 모회사 일반주주의 실질적 동의를 요구한다"며 "이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역할과 재무안정성이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AI칩 수혜株 옥석 가리기 시작됐나  -매경
DB하이텍·가온칩스 등 소부장주식 일제히 하락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수혜에서 다소 비껴 있거나 실적 성장이 지연되는 일부 기업이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다. AI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기대감으로 단기간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모양새다. 단순히 AI 테마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실적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DB하이텍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9% 내린 1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6일 기록한 고점 대비 28.34% 급락한 수준이다. 구형 반도체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하는 DB하이텍은 AI 칩 쏠림에 따른 실적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해 들어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AI 칩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가전 등에 쓰이는 구형 반도체에 공급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기치 못한 스마트폰 생산 차질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수요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등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도 최근 가파른 조정을 겪고 있다.

중동전쟁 종전 호재… 건설·방산주 '훨훨'
88조 터진다…'6월19일 기다려라' 증권사 찍은 이 주식  -한경
이란 재건 수혜주 급등, 중동서 플랜트 건설경험 많은 삼성E&A·DL이앤씨 등 '들썩'
사우디 등 국방력 강화 나설 듯, '천궁 제조' LIG D&A 19% 상승
◇중동 에너지 시설 건설 경험 풍부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건설은 전날 대비 19.87% 오른 2만7450원에 장을 마쳤다. 중동 지역에서의 플랜트 건설 경험이 풍부한 DL이앤씨(13.16%)와 삼성E&A(8.83%), GS건설(5.29%)도 동시에 강세를 보였다. 중동 국가들이 종전 이후 즉각적인 에너지 시설 복구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 내 80곳 이상의 정유시설 및 가스전이 훼손됐다. 이를 원상 복구하는 데에만 580억달러(약 88조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 건설회사들의 재건 수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쟁으로 훼손된 주요 플랜트 시설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업에 복구를 맡기기보다 기존 기업이 복구를 담당하는 게 비용 및 공사기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이 중에서도 이란 내 사업 경험이 풍부한 DL이앤씨를 최대 수혜주로 꼽았다. 오는 19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DL이앤씨는 1990년대 이후 이란 내 최다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사업에 참여했다. 이란 내 지사도 운용 중이어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의 업체별 참여 규모는 인력 공급 능력이 결정할 전망”이라며 “DL이앤씨는 경쟁사 대비 가용 인력에 여유가 있어 실적 수혜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E&A는 카타르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에 참여한 기업이다. 이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E&A는 국내 에너지 설비 기업 중 가장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며 “석유·LNG 등 전통 시설은 물론 그린수소, 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 시설 건설도 가능해 재건 수요와 신규 투자의 수혜를 동시에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후 본격화되는 방산 수주 =종전 선언은 방산주에도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통상 방산 계약은 전쟁 종결 이후 국방력 재정비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18.58% 상승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9.13% 올랐다.
그동안 전쟁으로 잠정 중단된 대형 무기 도입 협상이 일제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와 장갑차 및 자주포 등 지상무기 현대화를 협의해 왔으나 교전으로 논의가 멈췄다. 현대로템 역시 이라크와 K-2 전차 250대 규모의 수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다. 종전과 함께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방공망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무기도 대거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전쟁에서는 미사일을 통한 중동 내 에너지 설비 타격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라인업인 천궁Ⅱ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 고도화된 방어무기의 추가 수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강태호 DS증권 연구원은 “전쟁 종결 이후에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은 여전하며 헤즈볼라·후티반군 세력을 고려할 때 중동 지역의 방공 능력 강화 수요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며 “ 쿠웨이트 카타르 등 기존 미도입국으로의 신규 수출과 기존 도입국의 추가 발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수요 2만배" 하이닉스 목표가 줄상향  -한경
매분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전망.. 노무라, 목표가 500만원으로 올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자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주가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0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관측도 나온다. 16일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정보 서비스 에픽AI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2조7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37조6102억원)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4월 초만 해도 증권가는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을 40조원대로 예상했는데,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해져 눈높이가 대폭 올라갔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가 당분간 매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기준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3분기 75조8399억원, 4분기 83조7241억원에 이어 내년 1분기 84조475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목표주가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곳은 노무라증권으로, 최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이날 종가(238만2000원) 대비 110% 상승 여력이 있다. 정창원 노무라증권 아시아리서치 공동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가 끌고 가는 메모리 수요는 5년간 1만~2만 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증권(400만원)과 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380만원) 등 국내 증권사도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 최대주주인 SK스퀘어 또한 전 거래일 대비 6.23% 오른 150만1000원에 마감했다. 3개월 전보다 167.08%, 1년 전보다 865.27% 급등했다. 두 회사 상승세에 힘입어 이날 SK그룹 시가총액은 장중 2000조원을 돌파했다.

서학개미, 스페이스X '폭풍 매수'…상장 당일 1.2조원 순매수  -연합
'토스+10대' 증권사 취합…'속슬' 하루 최대 매수 1.5배 규모
500만주 이상 매수 추정…美 주식 보유 순위도 단숨에 30위권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들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 동안 1조원 이상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학 개미들이 미 증시에 상장된 단일 종목에 대해 하루에 1조원 이상 '폭풍 매수'하는 것은 흔치 않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와 토스증권 등 총 11개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1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를 순매수한 금액은 1조2천346억원(8억850달러·환율 1천527원)으로 집계됐다. 12일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한 날로, 하루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을 매입하는 데 무려 1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이다. 토스증권은 중소 증권사이지만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해외 주식 시장 점유율(외화증권수탁수수료 기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루 단일 종목에 대한 1조2천억원 매수는 적어도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이달 들어 스페이스X 상장 전 서학 개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지난 4일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이었다. 이 ETF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정방향 3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4일 하루 동안 순매수는 5억1천422만 달러(7천852억원)였다. 이 ETF의 순매수금액은 당일 2위 종목의 25배에 달했는데, 스페이스X를 매입하는데 들인 자금은 이 ETF 순매수금액의 1.5배를 웃돈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매수는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주가가 지속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이스X 공모가는 135달러로, 상장 당일 150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중 17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9.3% 오른 161.11달러에 마감했다. 마감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학 개미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500만주가량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스페이스X는 단 하루 만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한 미 주식 30위권 자리를 꿰찼다.
이는 보유금액(평가금액)이 35위인 ASML(7천581억 달러)보다 많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담고 있는 '라운드힐 메모리 ETF'(34위·8천634억 달러)를 추격하는 규모다.
이들 증권사 외에 다른 국내 중소형 증권사를 통한 스페이스X 규모를 합치면 실제 순매수 금액은 1조3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스페이스X는 상장 둘째 날인 15일(현지시간)에도 19.6% 급등 마감해 서학 개미들의 이틀간 순매수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전까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스페이스X를 담을 ETF인 '테마 스페이스 이노베이터스(Tema Space Innovators·NASA)를 3억1천654만달러어치 순매수하기도 했다.

두산, 증권사 목표가 상향에 강세  -매경
웨이비스-방위산업 테마 상승세에 강세  -매경
美풍력발전 규제 해소 기대…씨에스윈드 30% 급등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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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셈,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공급계약에 '급등'  -한경

한화솔루션 '고공행진'… 유상증자 모집액 늘어나나  -한경
셀 수요 증가에 6일새 21% 뛰어, 주가 5.4만원 넘으면 1.7조 확보

외국인 몰려 이달 67% 급등한 '후성'  -매경
.. 팔로어 84만 해외 트레이더 추천효과? 

한화그룹, KAI 2대주주로 … 한국판 스페이스X 가속도  -매경
‘스페이스X 0주’ 사태에 고개 숙인 미래에셋…“금전보상 검토” -매경
우리은행, 40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허위 서류 분양 사기"  -한경
"주가 오른 이유는 로봇 뿐"… 현대차 투자의견 '중립' 처음 나왔다  -한경
보험사 노리는 기업銀…MG손보 인수전 참전  -한경
스페이스X 훈풍 올라탄다…신한운용,‘우주항공밸류체인’상장  -매경

증시 업종 분류 개편한다 … 車, 모빌리티 섹터로 독립  -매경
거래소, 한국형 분류체계 추진.. 배터리, 별도 산업군으로 포진
[bookmark: _Hlk232542955]감사의견 ‘적정’ 이어도 안심 못해  -매경
…‘계속기업 불확실성’ 상장사 3분의 1 이듬해 상폐

[bookmark: _Hlk232544238]K전차에 '투명 망토' 덮는 스텔스 기술 나왔다  -한경
섬유개발연 등 국내 방산업계, 메타물질 위장소재 시제품 개발
레이더 감시망도 피할 수 있어


*****************************************************************************************
## 미증시동향 (6/16, 현지시간)
다우/나스닥/S&P500/Russell 2000 
Index Value: 51,999.67  +328.64 (+0.64%)   Day's Range 51,712.63 - 52,190.29
Index Value: 26,376.34  -307.60 (-1.15%)    Day's Range 26,369.39 - 26,788.62
Index Value: 7,511.35   -42.94 (-0.57%)     Day's Range 7,508.68 - 7,564.96
Index Value: 2,939.19   -25.89 (-0.87%)     Day's Range 2,936.36 - 2,984.81

* 미·이란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유가 하락 속에 고평가 논란이 이는 기술주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16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8.64포인트(0.64%) 오른 51,999.6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94포인트(-0.57%) 내린 7,511.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07.60포인트(-1.15%) 내린 26,376.34에 각각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로 국제 유가 급락과 함께 낙관론이 이어졌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최근 급등세를 이어온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했다.
전날 10% 넘게 급등했던 메모리 칩 제조사 마이크론이 6.22% 반락했다. 샌디스크(-5.52%), 인텔(-8.45%), 마벨(-9.92%), AMD(-7.30%) 등 최근 랠리를 이어온 반도체 업제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주 상장한 스페이스X는 4.83% 오르며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다. 스페이스X는 이날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2조6천억 달러대까지 오르며 아마존을 제치고 글로벌 시총 5위로 올라섰다. 스페이스X는 이날 장중 공모가보다 67% 오른 225.64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한때 시총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17일 발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오는 12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40%, 한 차례 이상 인상할 확률을 60%로 반영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S&P500 일봉 챠트                                USD챠트
[image: ]   [image: ]
* 본 자료를 영업 목적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시는 저작권상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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